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11.15 

영인프런티어, 3 분기 매출액 317.6 억 원 달성..전년比 16.7%↑ 

▶ 과학, 실험기자재 신규 아이템 확대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 

▶ 영업손실 12.1억원은 일시적인 비용인식에 기인, 빠른 회복 기대  

 

<2019-11-15> 과학기술 바이오 선도기업 영인프런티어(036180, 대표이사 김준성)가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 317.6억 원, 영업손실 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17.6억 원으로 16.7% 상승했고(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272억 원), 

영업손실은 12.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적자전환의 원인은 사업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3분기에 진행된 600억 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신규사업 실사와 관련된 지급수수료 등이 일시적 비용으로 

인식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영인프런티어 관계자는 ”기존사업의 경우 과학, 실험기자재의 신규 아이템이 확대되며,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며 “현재 회사가 기획 중인 신규사업 또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기반의 펀더멘탈 강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신규사업의 

개시가 본격화될 경우 경영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영인프런티어는 기존 바이오 기기, 항체사업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 최근 미국 

이뮤노믹테라퓨틱스사의 지분인수 MOU 체결 및 창투사 디랩벤처스의 지분인수 등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관련 바이오 사업으로의 투자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